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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최근 국내 대학에서는 예비창업자인 대학생들의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정신의 고취를 통해서 창업으로의 진로경로가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해 예비창업자들의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정신의 관계를 규명하였으며, 창업교육과 진로불확실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충남 천안에 위치한 4년제 대학의 대학생 236명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창업자들의 높은 창업효능감은 

기업가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둘째, 예비창업자의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정신의 관계에서 창업교육의 상호작용 효과가 실증되었다. 

창업교육을 수강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창업효능감이 낮은 수준에서 중간 수준이 될 때까지 기업가정신이 높게 나타났다. 그

러나 창업효능감이 높아질수록 창업교육을 수강하지 않은 집단에서 기업가정신이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예비창업자의 창업효

능감과 기업가정신의 관계에서 진로불확실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실증되었다. 진로불확실성을 낮게 지각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

해, 창업효능감이 낮은 수준에서 일정 수준이 될 때까지 기업가정신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창업효능감이 높아질수록, 진로불확실성을 높

게 지각하는 집단에서 오히려 기업가정신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예비창업자들의 기업가정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대학생들의 창업효능감을 제고하여 예비창업자들의 행동통제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비창업자들의 기업가정신의 고취는 대학생들의 창업효능감을 향상시키는 노력과 동시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창업교육의 보

완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대학생들의 창업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창업진로결정에 대한 안정성을 제공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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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들어,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있어서 취업정책과 더불

어 창업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즉,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창업자금 지원, 세제 혜택 

등 각종 정책을 추진되고 있으며,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LINC+ 고도화사업, 창업사관학교, 특화전문분야의 예비기술

창업자 육성 등 예비창업자들의 창업마인드 확산과 실제 창

업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

나 다양한 창업정책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의 창업의식 확산

이나 성공적인 창업은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학계에서는 창

업관련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창

업자의 특성, 전략적 특성, 창업동기, 환경적 특성, 창업전략

과 관련된 실증연구가 진행되어 왔다(한유진, 2016; 한성수․양
동우, 2017; 이용희 외, 2015).
이처럼 창업연구에서 창업을 활성화하는 영향요인으로 전략, 

제도 및 상황맥락적 변인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예비창업자들의 기업가정신이나 창업의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는 대학생들의 내적동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예비창업자인 청년들의 창업은 실제 창업을 준비하는 창업

자와는 창업에 접근하는 마인드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

다. 또한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에서 창업이 하나의 대안으로 

적극적으로 제시되지 못한 이유로는 현실에서 대학생들의 진

로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정신을 강화하

기 위한 효능감, 복원력 등 인지적 역량 요인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먼저,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자로 진로나 경력을 추구하기 위

해서는 구체적인 인지적 요인(예: 창업효능감)의 개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Darmanto & Yuliari, 2018).
인지적 요인(cognitive factors)은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게 하

고, 인식하게 하여 새로운 기회에 도전하게 하는 기업가정신

의 핵심요소이다(Shane & Venkataraman, 2000). 예를 들어, 다

수의 선행연구(Boyd & Vozikis, 1994; Jiang et al., 2017; Zh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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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5)들은 창업자를 꿈꾸는 예비창업자들의 창업효능감

이 창업행동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국내 연구들은 예비창업자들의 사회인지적 또는 심리인지

적 변인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경향을 보인다. 그

러나 Chen et al.(1998)은 창업효능감이 대학생들의 진로를 창

업으로 선택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역량을 준비하여 실제 

창업으로 연계하는 핵심변인이라 하였다. 이처럼 창업연구들

은 창업자 개인의 특질이나 성격에 관심을 두면서(Krueger et 
al., 2000), 심리인지적 특성변인으로 창업효능감에 많은 관심

을 보여 왔다(Chen et al., 1998; Culbertson et al.,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정신의 인과관계를 검증

함으로써 창업자들의 심리인지적 특성인 창업효능감의 중요

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예비창업자의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정신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창업교육의 상호작용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은 창업교육을 통해서 조절이 가능하다

는 주장(Ertuna & Gural, 2011; 김성환 외, 2015; 최종열․정해

주, 2008)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창업자의 심리인지적 특질과 창업교육과의 연계에 대

해서는 간과하고 있다(Bechard & Gregoire, 2005; 최종열․정해

주, 2008). 몇몇 연구들이 창업자들의 인지적 특질과 창업교육

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였다. 예를 들어, Boyd & 
Vosikis(1994)와 Zhao et al.(2005)은 예비창업자들의 창업효능

감이 정보 및 지식 등 창업관련 지식이나 창업실무를 학습하

기 위해 다양한 창업교육을 통해 더욱 기업가정신을 자극한

다고 하였다. 또한 김성환 외(2015)은 예비창업자들의 자기유

능감(self-esteem)이 높고, 창업교육을 수강한 대학생 집단의 

창업의도가 가장 높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비창

업자들의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정신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창

업교육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정신의 관계를 조절하는 진

로불확실성의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진로불확실성은 학생들의 경력계획이나 경력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Kelly & Lee, 2002; Lopez & Ann-Yi, 2006; 박재

춘․김성환, 2017). 예를 들어, 불확실한 환경에서 학생들의 위

험감수 성향은 낮아지게 되며, 학생들은 도전적인 창업보다는 

안정적인 직업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박
재춘․김성환, 2017). 특히, 불확실성에 대해서 DeNoble et 
al.(1999)은 창업 초기과정에서 불확실성의 문제가 창업자의 

장애요인으로 작용된다고 하였다. 또한 Wilson et al.(2007)은 

예비창업자들이 성공적인 창업 준비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불확실성 문제는 창업자들의 창업효능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

다고 하였다. 즉, 창업효능감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

의 수준에 따라 기업가정신에 주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2.1 창업효능감

창업효능감은 기본적으로 자기효능감에서 확장된 개념

(Bandura, 1997)이다.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개인들이 자신

에게 주어진 일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

력이나 역량에 대한 믿음이다(Bandura, 1997). 중요한 점은 사

람들은 객관적인 자신의 능력보다는 자기효능감과 같은 인지

적 능력에 의해 더욱 동기부여 되고, 더 나아가 사람들의 정

서적 상태나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Markham et 
al., 2002; Wilson et al., 2007). 또한 몇몇 연구들은(Gartner, 
1988; Kasouf et al., 2015) 창업자의 성격이나 특질이 창업자

의 성공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창업효능감 

등 인지적 능력의 개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특

히, Boyd & Vozikis(1994)는 Ajzen(1991)의 계획행동이론을 적

용하여 인지된 행동 통제력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준다고 하

면서, 행동통제력을 대체될 수 있는 개념으로 창업효능감을 

주장하였다(박재환․최민정, 2016). 
창업효능감(entrepreneurial self-efficacy: ESE)은 “창업과정에서 

요구되는 창업자들의 다양한 역할과 주어진 업무를 성공적으

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개인의 믿음이나 확신”을 의미한

다(Chen et al., 1998). 또한 Hisrich et al.(2013)은 창업효능감을 

“창업자들이 실제 창업과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확

신”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창업효능감은 창업 준비과정에서 

학습과 경험으로 개발되며(Barbosa et al., 2007), 창업효능감은 

예비창업자들의 진로 및 창업에 대한 목표나 결정 및 몰입 

등에 강한 영향을 주게 된다(Zhao et al., 2005). 따라서 성공

적인 창업에 필요한 대학생 자신의 역량에 대한 믿음은 더욱 

도전적인 사고와 위험추구 행동을 하게 되어, 실제 창업에 더

욱 몰입하게 된다.
Sedlan-Konig(2016)은 창업효능감이 예비창업자들의 창업활동

이나 목표수준의 선택, 창업성과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Zhao et al., 2005), 실제 창업에 대한 기회 인식이나 위험추

구 행동을 자극한다(Krueger & Dickson, 1994)고 하였다. 특히, 
선행연구들은 창업효능감이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의도를 결정

하는 핵심 영향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Wang et al., 2002; 
Barbosa et al., 2007). 또한 Mcgee et al.(2009)은 실제 창업한 

초기의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초기의 창업자들은 

높은 수준의 창업효능감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2.2 기업가정신

기업 및 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지향하거나 창업 및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있어서 기업가정신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또는 경제적 트랜드를 형성하고 있다(Shane & Ven 
kataraman, 2000).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은 “새로운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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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도전정신”으로 새로운 혁신

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이다(정
승화, 2008). 
기업가정신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다

양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Schumpeter(1934)는 기업가를 혁신

가와 동일시하여 조직의 혁신을 이끌어내는 동기유발자로서 

기업가정신을 강조하였다. 또한 Stevenson(1983)은 기업가정신

을 자신이 지니고 있는 자원을 넘어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

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Drucker(1985)는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

출하기 위해 기존의 활동을 변화시키는 혁신활동을 기업가정

신이라 하였다(박재춘․김성환, 2017). 특히, Timmons(1994)는 

새로운 기회에 초점을 둔 사람들의 사고·추론·행동방법을 기

업가정신이라 하였다. 다양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정신

의 핵심요인으로는 많은 연구자들은 위험감수성, 혁신성, 책

임감, 자율성 및 진취성 등을 주장하고 있다(Miller, 1983; 남

정민 외, 2014). 
선행연구들은 기업가정신의 영향변인으로 크게 환경특성, 

조직특성, 개인특성을 주장하고 있다. 기업가정신의 영향요인 

중 환경특성과 조직특성은 외부요인으로 새로운 일을 도전하

는 개인의 통제가 어려운 반면, 개인의 특성이나 인지적 능력

은 창업교육을 통해 조절 또는 통제가 가능한 변인이다(최종

열․정해주,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주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Polyhart & 
Moliterno(2011)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능력 등 인지적 특성

과 성격, 동기부여 등 비인지적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실증연

구에서 Gartner(1985)는 개인특성인 성취욕구, 통제위치, 위험

선호도가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Hornsby et 
al.(1993)은 모험성향, 자율성, 성취요구, 목표지향성 및 통제

위치 등이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특히, Rauch 
& Frese(2007)는 메타분석에서 자율성, 자기효능감, 성취욕구, 
위험감수성, 진취성 등 8가지의 심리적 특성이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Ⅲ. 연구가설 설정

3.1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정신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을 준비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으로 창업자의 내재적 동기와 심리가 전제되어져야 한다(유봉

호, 2013). 즉, 기업가정신의 선행연구들은 창업자들의 자율성, 
내재적 동기부여, 긍정심리자본, 긍정적 가치 및 긍정적 마음

상태 등을 기업가정신의 영향요인으로 주장하였다(Zbierowski, 
2015). 예를 들어, Rutherford & Holt(2007)는 개인수준모델에

서 프로세스(process), 맥락(context) 및 개인특성(individual 
characteristics)이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준다고 제시하면서, 긍

정적 또는 부정적 정서, 효능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Birley & Westhead(2004)는 기업가정신의 가장 핵심적인 영향

요인이 창업자의 자율성이라고 하였으며, Palmer(1971)는 창업

자의 내재적 동기부여가 기업가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고 하였다. 특히, Zbierowski(2015)는 자기효능감을 포함한 긍

정심리자본이 기업가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

며, Chen et al.(1998)은 선행연구들이 창업자의 조건으로 자기

효능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창업성공에 대한 창업자 자신의 역량에 믿음은 대학

생들의 위험추구 정신을 자극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기업가정신의 핵심변인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국내외 

연구들은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정신의 긍정적인 관계를 실증

해 왔다. 먼저, Rutherford & Holt(2007)는 긍정적 정서와 자기

효능감이 기업가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임진혁․이장희(2017)는 리더의 자기효능감이 기업가정신에 긍

정적인 영향을, Gartner(1985) 역시 통제위치, 성취욕구, 위험

선호도, 직무만족 등 개인적 특성이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준

다고 하였다. 특히, Hornsby et al.(1993)은 자율성, 모험지향성, 
성취요구, 목표지향성 및 통제 위치를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주는 창업자의 개인특성이라 하였다(김성환 외, 2015). 또한 

많은 연구들이 기업가정신의 공통적인 특성으로 혁신을 강조

하였고(Covin & Miles, 1999), Wanberg & Banas(2000)는 개인

의 성격특성이 기업가정신의 혁신특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다고 하였다. Ziyae et al.(2015) 역시 창업효능감과 유사한 복

원력(resilience)이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특

히, Rauch & Frese(2007)는 메타분석에서 자율성, 자기효능감, 
성취욕구, 위험감수성, 진취성 등 심리적 특성이 기업가정신

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계획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Ajzen, 1991)에 따

르면, 예비창업자들의 창업행동은 개인의 창업에 대한 태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특히, 실제 창업으로의 실행가능성

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력으로 창업효능감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다. 즉, 창업효능감이 높은 예비창업자들은 도전적인 일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힘든 창업과정에서도 인내력을 발휘

하여 해당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다(Wood & 
Bandura, 1989).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계획행동이론과 실증연구

(Rauch & Frese, 2007)에 근거하여 예비창업자들의 높은 창업

효능감이 기업가정신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규명하고자 다

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예비창업자의 창업효능감은 기업가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3.2 창업교육1)의 조절효과

 창업교육(entrepreneurial education)은 대학생들의 창업동기를 

1) 창업교육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성환 외(2015)의 연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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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하고, 성공적인 창업에 영향을 주는 창업관련 태도, 기능, 
지식 등을 전달해 주는 교육(김성환 외, 2015)으로 성취동기

를 자극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대학생들의 창업가적 행동

(entrepreneurial behavior)을 조성(정연우․반성식, 2008)한다. 즉, 
창업교육은 대학생들의 인지적 능력을 강화하는 대리학습

(vicarious experience)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가정신의 향상에 

도움을 주게 된다(Boyd & Vosikis, 1994; Zhao et al., 2005). 
또한 Timmons(1994)는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들은 창업

교육을 통해서 육성될 수 있으며, 창업교육은 창업의 가능성

을 제고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예비창업자들의 부족한 인지적 

능력(예: 창업효능감, 자율성, 복원력)은 효과적인 창업교육을 

통해 보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창업교육은 창업에서 

중요한 창업자의 사회 또는 심리 인지적 특질과의 연계에 대

해서는 간과하고 있다(Bechard & Gregoire, 2005; 최종열․정해

주, 2008). 즉, 개인적 특성(예: 창업효능감, 복원력)은 창업교

육을 통해서 보완이 가능하다는 주장(Ertuna & Gural, 2011; 
최종열․정해주, 2008)에도 불구하고, 창업연구는 주로 창업교

육의 직접효과에 초점을 두어 왔다(김성환 외, 2015). 국내외 

실증연구에서 Crant(1996)는 창업자들의 창업의지와 교육수준

이 유의한 관계가 있으며, 예비창업자들의 교육수준이 높을수

록 창업의지도 높다고 하였다. 
특히, 조준희․김찬중(2015)은 대학생들의 성취요구와 창업의

지의 관계는 창업교육에 의해 조절된다고 실증하였다. 즉, 창

업교육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창업의지가 더 높다고 하였

다. 그러나 기업가정신 등 창업관련 행동에 주는 창업교육의 

상호작용 효과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

어, Solesvik et al.(2014)은 문화적 요인과 창업의지의 관계에

서 창업교육의 상호작용 효과를 주장하였으나, 유의미한 결과

가 규명되지 못했다. 또한 Fayolle et al.(2006)은 창업의도에 

대한 창업교육의 긍정적인 효과는 예비창업자들의 특질이나 

인지적 능력의 차이로 오히려 창업의도를 감소시키는 역효과

를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선행연구들은 효과적인 창업교육이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역

량을 개발하여 기업가정신을 제고한다고 하였다(Sedlan-Konig, 
2016). 따라서 예비창업자들의 창업효능감은 창업관련 지식이

나 창업실무 등 다양한 창업교육(Boyd & Vosikis, 1994; Zhao 
et al., 2005)을 통해 대학생들의 기업가정신을 더욱 자극하게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정신의 

관계에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 창업교육의 상호작용 효과를 

규명하고자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예비창업자들의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정신의 긍정적

인 관계는 창업교육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3.3 진로불확실성2)의 조절효과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은 대학생들의 삶에 중단기적으로 영

향을 주게 된다(De Raaf et al., 2009). 즉 진로불확실성(career 
uncertainty)은 대학생 개인의 경력개발에 잘못된 영향을 주거

나 심리적․육체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Daniels et al., 2011). 진로불확실성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각하게 만드는 모든 요인으로(Tien et 
al., 2005), 학생들이 장래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 예측하기 

어렵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박재춘․김성환, 
2017). 문제는 진로불확실성이 학생들의 경력계획이나 경력결

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Kelly & Lee, 2002; 
Lopez & Ann-Yi, 2006). 예를 들어, 불확실한 환경에서 학생

들의 위험감수성향은 낮아지게 되며, 도전적인 창업보다는 안

정적인 직업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경향이 높아지게 된다(박재

춘․김성환, 2017). 
최근 진로연구에서는 진로선택 과정이나 진로지향행동

(career-oriented behaviors)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Betz & Hackett, 1981; Eccles, 1994; 
Hackett & Betz, 1981; Wilson et al., 2007). 예를 들어, Bandura 
et al.(2001)은 학생들의 진로목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자

기효능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Markham et al.(2002)은 

자기효능감이 학생들의 진로선택, 직업적 흥미, 힘든 업무에 

대한 인내력 및 개인 효과성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에 

Wilson et al.(2007)은 자기효능감이 성공적인 창업을 준비하는 

창업가들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이라고 하였다. 
또한 최근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창업과정에서 창업효능감과 

환경맥락적 변인(예: 불확실성)의 영향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

고 있다. 예를 들어, 몇몇 연구(Jackson & Dutton, 1988; 
Brockner & James, 2008)들은 지각된 통제(예: 창업효능감)와 

창업의도의 관계에서 창업자의 성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기회 

또는 위협요인의 판단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실증연구에서

도 Kuratko et al.(1990)은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주는 외부 환

경요인으로 환경의 불확실성과 역동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DeNoble et al.(1999)은 창업자의 역할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하

면서 창업 초기과정에서 불확실성의 문제가 창업자의 장애요

인으로 작용된다고 하였다. 이에 Wilson et al.(2007)은 성공적

인 창업 준비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불확실성 문제는 창업

자들의 창업효능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즉, 예비

창업자들의 창업효능감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의 수

준에 따라 대학생들의 창업행동에 주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

이다.     
특히, Davidsson(1995)은 경제․심리적 모델에서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핵심변인으로 창업이라는 진로가 안정적인 대안

이라고 지각하는 개인적인 확신이라고 하였다. 안태욱․박재환

(2018)은 대학생들의 기업가정신과 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2) 진로불확실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박재춘․김성환(2017)의 연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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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규명하였지만, 창업이 안정적인 진로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이 느끼는 진로에 대한 불확

실성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하였다. 즉, 대학생들의 창업

효능감이 기업가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더라도, 창업이 직

업적 대안으로 확신이 없을 경우에는 기업가정신에 대한 창

업효능감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이에 예

비창업자들의 진로불확실성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정신의 긍정적인 관계는 진로

불확실성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도

Ⅳ. 실증결과분석

4.1 표본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예비창업자들의 창업효능감, 창업교육, 진로

불확실성 및 기업가정신 등의 관계에 대한 연구모델을 설정

하여, 변인들의 인과관계와 창업교육과 진로불확실성의 조절

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으로는 충남 천안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 및 강사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해당 교수님들의 수

업시간을 통해서 직접 설문지를 배포하고 학생들이 설문지를 

작성한 후 강의실에서 직접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258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회수

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이나 누락 데이터가 있는 22부를 

제외한 총 236명의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4.2 기초통계량

설문에 참여한 학생 중 남학생은 102명(43.2%), 여학생은 

134명(56.8%)이었다. 학년은 1학년이 24명(10.2%), 2학년 57명
(24.2%), 3학년 93명(39.4%), 4학년이 62명(26.3%)이었다. 학생

들의 전공은 인문사회계열이 98명(41.5%), 자연공학계열이 84
명(35.6%) 및 기타가 54명(22.9%)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업관

련 수업을 수강한 학생은 71명(30.1%)으로 나타났다. 

4.3 변수측정

본 연구의 측정도구로 창업효능감은 Wilson et al.(2007)의 창

업효능감 척도를 사용한 김미숙․김영국(2012)의 측정도구 5개 

설문항목을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주요 설문항목의 

예로는 ‘창업과정의 어려운 문제를 잘 극복할 자신감 정도’, 
‘창업과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등이다. 진로불확실

성의 측정도구는 한국적 특성을 반영한 박희락(2009)의 진로

스트레스 척도에서 진로불확실성에 해당되는 설문문항 5개를 

수정 및 보완하여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설문항목 예

로는 ‘자신의 진로를 확실히 정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안정

도’, ‘적성에 맞는 진로 미 인식 정도’ 등이다. 마지막으로 기

업가정신의 측정도구는 Miller(1983)와 Zahra(1991)가 제시한 

혁신성, 위험추구, 진취성의 3가지 차원을 사용한 윤남수

(2012)의 측정도구(9개 설문 문항)를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

였다. 설문항목 예로는 ‘힘든 일을 극복할 수 있는 진취성 정

도’,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 정도’ 등이다. 특히, 금번 연

구는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한 연구로 하나의 

통합된 변수로 기업가정신을 측정하였다. 

4.4 신뢰도와 타당성분석

4.4.1 신뢰도분석

측정변인의 신뢰도는 내적 일치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며, 
Cronbach’ a값을 사용하였다. 신뢰도분석 결과[표 1], 대학생들

의 창업효능감, 진로불확실성 및 기업가정신의 신뢰도계수는 

각각 .804, .937, .840으로 사회학에서 요구되는 신뢰도 기준을 

충족하였다.

4.4.2 타당성분석

본 연구의 타당성 검증은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검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배리맥스 방식으로 검증하였다. 요인 수의 

결정기준은 고유치(eigen value)가 1 이상으로 하였고, 요인 적

재치 0.4 이상일 경우에만 분석하였다. 1차 요인분석에서 기

업가정신의 1개 항목(항목 3)이 요인적재치가 0.4이하로 제거

되었다. 2차 요인분석 결과<표 1>, 요인의 전체 설명력이 

59.807%를 보이며, KMO값이 .842이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통계값이 2297.641(df=153, p=.000)으로 적합하였다.

<표 1>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결과

구 분
요인
적재치

요 인 신뢰도
계수1 2 3

창업
효능감

효능1 .669 -.073 .284 .763

.804
효능2 .682 -.129 .306 .756
효능3 .451 .034 .005 .670
효능4 .680 -.002 .323 .759
효능5 .415 .103 .114 .626

진로
불확실성

진로1 .787 .885 -.061 -.014

.937
진로2 .848 .915 -.098 .017
진로3 .827 .903 -.109 .003

진로4 .841 .912 -.079 -.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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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단일응답자 편차 분석

본 연구 데이터는 동일시점에 동일한 측정대상으로부터 자

기보고방법으로 측정되어, 단일응답자편차(single respondent 
bias)의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문제해결을 위해 Podsakoff 
& Organ(1986)의 통계적 사후 해결방법인 Harman의 단일요인

검증을 하였다.
단일요인검증 결과, 총 4개 요인으로 분석되었고, 설명력이 

가장 큰 요인은 전체 변량의 21.317%정도만 설명되었을 뿐 

지배적인 어떤 요인도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Bartlett 검증(유
의수준 p<.000)으로 변수들 간의 관계가 단위행렬이 아니라는 

것이 실증되었다. 또한 KMO측정치(0.840)도 최저기준치인 0.5
를 상회하여 표본이 적합함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 사용된 자료는 동일방법 편의가 심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4.6 상관관계 분석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표 2], 예비창업자들의 기업

가정신은 창업효능감과 긍정적인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창업효능감은 대학생들의 진로불확실성과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2> 상관관계 분석결과

구분 1 2 3 4

창업효능감 1

진로불확실 -.051 1

창업교육 .030 -.086 1

기업가정신 .481* -.210* .020 1

평균 3.2966 2.9703 .3008 3.3357

편차 .6545 1.0674 .4596 .5850

* 0.01 수준(양쪽)

4.7 가설검증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정신과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표 3>, 
대학생들의 높은 창업효능감은 기업가정신에 유의미한 정(+)

의 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가설 1은 지지되었다. 
창업교육과 진로불확실성의 조절효과 검증은 위계적 다중회

귀분석으로 규명하였다(Cohen & Cohen, 1983). 먼저, 1단계에

서는 독립변수(창업효능감), 2단계에서 조절변수(창업교육, 진

로불확실성), 그리고 3단계에서는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

하였으며, 2단계와 3단계에서 R2 변화량과 상호작용항의 유

의성을 통해 조절효과 여부를 판단하였다. 또한 조절변수의 

다중공정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의 

값에서 각각의 평균값을 뺀 값을 곱하였다(Aiken & West, 
1991). 
먼저,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창업교육의 조절효과를 검

증한 결과<표 3 모형1~모형3>, 모형2와 모형3에서 R2의 변화

량(0.021, p<.01)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여 예비창업자들의 

창업교육이 창업효능감과 상호작용 효과를 보임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가설 2 역시 지지되었다.

<표 3> 창업교육의 조절효과 검증결과

모형1 모형2 모형3

(상수) 1.853 1.854 1.818

창업효능감(A) .444(.485)*** .444(.485)*** .456(.497)***

창업교육(B) -.006 -.002(-.002)

A * B -.084(-.145)*

R2 .235*** .235*** .256***

△R2 .000 .021*

* p < .01. ** p < .05, ( )는 표준화계수임.

마지막으로 진로불확실성의 조절효과 검증결과<표 4의 모형

1~모형3>, 모형 2와 모형 3에서 R2의 변화량(0.012, p<.01)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이고 있어서 대학생들의 진로불확실성

이 창업효능감과 상호작용효과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3 역시 지지되었다.

<표 4> 진로불확실성의 조절효과 검증결과

모형1 모형2 모형3

(상수) 1.853 2.190 2.212

창업효능감(A) .444(.485)*** .435(.475)*** .438(.479)***

진로불확실성(B) -.104** -.114(-.203)***

A * B .058(.112)*

R2 .235*** .269*** .281***

△R2 .034** .012*

* p < .01. ** p < .05, ( )는 표준화계수임.

Aiken & West(1991)은 상호작용 항의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상호작용 효과를 도식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림 2>에서 보듯이, 기업가정신에 대한 창업교육의 긍정적

인 상호작용 효과는 예비창업자들의 창업효능감이 낮은 수준

에서 중간 정도의 수준이 될 때까지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대학생들의 창업효능감이 증가할수

록, 오히려 창업교육을 수강하지 않은 집단이 수강한 집단에 

구 분
요인
적재치

요 인 신뢰도
계수1 2 3

진로5 .691 .818 -.138 .045

기업가
정신

정신1 .472 -.087 .678 .075

.840

정신2 .417 -.116 .627 .102

정신3 .482 .013 .602 .345
정신4 .553 -.053 .737 .088
정신5 .470 -.018 .661 .180
정신6 .524 -.042 .713 .118
정신7 .484 -.147 .646 .213
정신8 .474 -.125 .659 .155

아이겐 값 4.036 3.896 2.835
분 산(%) 22.415 21.643 15.749

누적분산(%) 22.415 44.058 59.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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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기업가정신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그림 2> 창업교육 수강여부의 조절효과

또한 <그림 3>에서 보듯이, 진로불확실성의 상호작용의 효

과는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진로불확실성의 수준과 관계없이 

창업효능감이 높은 대학생들의 기업가정신이 전반적으로 높

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대학생들의 창업효능감이 높은 집

단에서는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기업가

정신의 증가폭이 더욱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 진로불확실성의 조절효과

Ⅴ.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예비창업자의 창업효능감, 진로불확실성, 창업교

육 및 기업가정신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창업효

능감과 기업가정신의 관계에서 창업교육과 진로불확실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충남 천안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의 대학생 236명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창업자들의 높은 

창업효능감은 기업가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둘째, 
예비창업자의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정신의 관계에서 창업교육

의 상호작용 효과가 실증되었다. 창업교육을 수강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창업효능감 낮은 수준에서 일정 수

준이 될 때까지 기업가정신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창업효

능감이 높아질수록 창업교육을 수강하지 않은 집단의 기업가

정신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정신

의 관계에서 진로불확실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실증되었다. 

진로불확실성을 낮게 지각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창업효능감이 낮은 수준에서 일정 수준이 될 때까지 기

업가정신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창업효능감이 높아질수록, 
진로불확실성을 높게 지각하는 집단에서 오히려 기업가정신

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창업자의 높은 창

업효능감이 기업가정신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

인의 인지적 능력(예: 효능감, 자율성, 복원력 등)이 기업가정

신 등 창업행동을 강화한다는 선행연구(예: Rauch & Frese, 
2007; Rutherford & Holt, 2007)와 맥을 같이 한다. 효능감이 

대학생들의 진로선택이나 직업적 흥미, 힘든 일에 대한 인내

력 등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Markham et al., 2002)처럼, 높은 

창업효능감은 대학생들의 창업진로와 창업에 대한 도전정신

을 자극하여 실제 창업행동으로 연계될 수 있다. 따라서 창업

자의 성격이나 특질(traits)이 창업성공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창업효능감 등 인지적 능력의 개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Gartner, 1988; Kasouf et al., 2015)과 같이 

대학생들의 창업효능감을 제고하기 위한 창업교육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Zhao et al.(2005)은 창업교육에서 창업효능감

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지만, 국내 창업교육은 이론 위주의 지

식 전달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국내 창업교육의 방향은 

성공적인 창업과정에 중요한 예비창업자들의 인지적 역량(예: 
창업효능감, 복원력, 모험추구행동 등)을 강화하는 과정과 이

론 위주의 실무과정을 경험이나 행동을 통한 학습방법

(learning by doing or experience) 등으로 보다 실제적이고 통합

적인 창업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하겠다. 
둘째, 예비창업자들의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정신의 관계에서 

창업교육의 조절효과를 규명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예비창업

자들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는 창업교육과 창업

효능감의 수준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보였다. 먼저, 기업가정

신에 대한 창업교육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효과는 창업효능감

이 낮은 수준에서 중간정도의 수준이 될 때까지 예비창업자

들의 기업가정신이 높게 유지되었다. 즉, 예비창업자들의 기

업가정신은 창업교육을 수강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창업효능감이 중간정도의 수준까지는 더욱 높게 나타났

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창업효능감이 중간 수준을 넘어 높

은 수준의 집단에서는 자신의 창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창

업교육을 수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창업교육을 수강하

지 않은 집단보다 낮은 수준의 기업가정신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Fayolle et al.(2006)의 주장과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

다. Fayolle과 동료들은 창업교육이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나, 대학생들이 기대하는 창업교육의 수준이나 목적

(예: 창업인식 확산)에 따라 오히려 창업의도를 감소시키는 

역효과를 보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창업효능감이 높은 

예비창업자들은 실질적인 창업교육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과

정을 준비하고자 하나, 수강한 창업교육이 대학생 자신의 니

즈(needs)에 부합되지 못하면, 오히려 창업교육에 대한 불만족

이 증가되어 기업가정신에 역효과를 보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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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창업교육은 창업과정에서 자신의 역량에 대한 

개발이 필요한 예비창업자들에게 효과적인 학습기회를 제공

하지만, 창업역량에 대한 믿음이 높은 예비창업자들에게는 창

업교육의 수준이나 목적에 따라 오히려 역효과를 보일 수 있

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비창업자들의 기업가정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의 창업관련 인지적 능력에 대한 창업교육

과 더불어 창업의 이해 수준과 니즈(needs)를 분석하여 예비

창업자들에게 적합한 맞춤형 창업교육(예: 수준별, 전문영역별 

창업교육)이나 경험에 기반 창업교육(experience-based learning, 
Gibb, 2002; Rae & Carswell, 2000; Sedlan-Konig, 2016))이 설

계 및 시행되어야 창업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하겠

다. 특히, 창업효능감이 낮은 집단에서도 창업교육의 효과가 

강조되는 바, 창업지식과 실무를 학습할 경험위주의 창업교육

과 더불어 예비창업자들의 인지적 역량(예: 창업효능감, 복원

력, 위험추구행동 등)을 함양하기 위한 창업교육의 개발이 필

요하다 하겠다. 또한 각 대학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창업교육과 더불어 중앙(전국)단위에서 예비창업자들의 창업

역량 및 인지적 능력을 복합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창업전

문교육기관의 설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정신의 관계에서 진로불확

실성의 조절효과를 규명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기업가정신에 

대한 창업효능감의 긍정적인 효과는 예비창업자들의 진로불

확실성의 지각정도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였다. 먼저, 진로불

확실성이 낮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창업효능감

이 높은 수준을 제외하고는 예비창업자들의 기업가정신이 더

욱 높게 나타났다. 즉, 창업효능감이 낮은 집단에서는 예비창

업자들의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낮을 때, 기업가정신이 더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창업효능감이 매우 높

은 수준의 집단에서는 오히려 높은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기회로 인식하여 예비창업자들의 기업

가정신이 더욱 강화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효능감

이 높은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위협보다는 기회요인

으로 접근한다는 Bandura(1997)의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또한 

창업자들이 창업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높은 수준에 자기 확

신(self-confidence)이 필요한 도전적인 일이기 때문에(Markman 
et al., 2005), 창업자들이 지각하는 불확실성 문제와 창업자들

의 창업효능감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Wilson et al.(2007)의 

주장을 실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예비창업자들이 지

각하는 불확실성이 창업의 장애요인이라는 DeNoble et 
al.(1999)의 주장처럼,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진로에 대한 불확

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창업하면 패가망신(敗家亡身)이 아니라 창업이 새로운 기회라

는 인식 제고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계나 실

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연대보증 철폐, 실패한 창

업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기 지원프로그램 확대,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토탈 

창업지원시스템 구축 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창업지원 프로

그램이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횡단연구를 실시한 

바, 추후에 종단연구를 통해 창업효능감이 기업가정신으로 정

착 또는 연계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시사

점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결과, 창업효능감

이 높은 학생들은 자신의 니즈에 부합하지 못한 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오히려 기업가정신이 증가하지 못하는 가능성을 제

시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창업교육의 효과성 측

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창업교육의 목적, 내용, 수준 및 방법 

등 창업교육의 차이가 주는 효과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하겠

다. 셋째, 진로불확실성에 대한 명확한 측정도구가 개발되어 

있지 못해, 금번 연구에서는 박희락(2009)의 측정도구를 활용

하였다. 그러나 향후 연구에서는 진로스트레스의 하위 구성변

인으로 진로불확실성이 아닌 보다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맥락

에서 대학생들의 진로불확실성을 파악할 수 있는 측정도구의 

개발 및 보완이 필요하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대상

이 충남의 천안지역의 대학에 한정되어 연구가 진행되어 창

업효능감이나 진로불확실성, 창업교육, 전공별, 학년별 등에 

대한 인식이 타 지역과 다른 특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연

구의 일반화가능성에는 한계점이 노정되어 있다. 향후 연구에

서는 수도권 또는 전국단위로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연구의 

일반화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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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domestic universities have emphasized career path to start-up through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ESE) and entrepreneurshi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ESE on entrepreneurship of university students. Also we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s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and career uncertainty between ESE and entrepreneurship.

Research sample consisted of 236 university students in Cheonan city.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ESE showed a 
positive effects on entrepreneurship. Second, the moder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was significa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SE and entrepreneurship. In other words, university students with a higher entrepreneurial education showed higher entrepreneurship 
when ESE was lower. But students with a lower entrepreneurial education showed higher entrepreneurship when ESE was higher. Finally, 
the interaction effects of career uncertainty was confirmed in relationship between ESE and entrepreneurship. In other words, university 
students with a higher career uncertainty showed higher entrepreneurship when ESE was higher. But students with a lower career 
uncertainty showed higher entrepreneurship when ESE was lower. 

In order to improve the entrepreneurship of the pre-founder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behavior control of university students 
by enhancing the ESE. Also, the improvement of entrepreneurship of pre-founders should strengthen the ESE of university students, and 
should complement systematic and effective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particular, we should provide the stability for career decision 
by eliminating uncertainty about the career path of university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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